
신상품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(시리즈-12) 

- 고객의 요망에 따라 이층구조사로 중공면사 결실 - 

 

구라보에서는 이미 비닐론·필라멘트를 면섬유로 감싼 이층구조사를 상품

화한바 있다. 한편 방적 공장의 기술부 차장은 새로 개발할 상품으로서 수용

성 비닐론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것 대신 비닐론 단섬유와 면의 혼방사를 뽑

아, 비닐론을 녹여버림으로써 꼬임수가 적으면서도 벌키성(bulky 性)이 좋은 

세번수 면사를 만들어 보았는데 생산원가가 너무 높아 포기하였다고 한다. 

이 무렵 다른 부서 사람들과 함께 타월 산지를 방문하여, 구라보가 공급하

고 있는 원사에 대한 요망사항을 들어보니 원사의 벌키성, 보습성(保濕性), 

부드러움 등에 대한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다. 이들 요구를 들으며 기술부 차

장은 혼방사보다는 이층구조사로 중공면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

하였다. 따라서 수용성 비닐론 단섬유를 심으로 하고 이 심섬유를 면섬유로 

감싸주면 심부분의 비닐론 단섬유층과 표면의 면섬유층과의 사이에 두 섬유

의 잔털이 섞여 존재하는 중간층이 생기고, 비닐론을 녹여 버리면 심부분이 

차지하고 있었던 큼직한 공간과 면 사이에 비닐론이 섞여 있던 자리에 의해 

생성되는 빈 공간으로 인한 중간층이 생겨 실에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좋은 

벌키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. 

이를 바탕으로 시험 생산한 이층구조사를 타래로 감아 외부에 위탁할 여

유도 없어 공장 취사장의 부엌에 있는 냄비에 넣어 비닐론을 녹여 버리고 

햇빛에 말려 품질상태를 살피는 작업을 매일 되풀이하던 중 어느 날 마침내 

흡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 1997년 10월, 구라보는 가볍고 부드러우며, 

푹신한 벌키성, 흡습속건성, 보온성이 뛰어난 중공 순면사 “스핀·에어(Spin



·air)”를 발표하였다. 이 “스핀·에어”는 일본 시장뿐 아니라 미국, 한국, 대

만, 독일 시장으로도 수출되고 있다. 


